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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인기(드론)는 초기에 군수용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 취미용, 산업용,

공공용 등의 다양한 민간분야에서 개발이 진행

되고 있다. 드론 산업은 항공, 소프트웨어 등 첨

단기술 융합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대

표 사이버 물리시스템으로 인식, 미국 및 중국 

등 드론 선진국은 산업육성을 위해 제도정비,

인프라 투자, 충돌회피 알고리즘 첨단기술 개발 

등 경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1]

드론의 특징으로는 5G 기반의 실시간 빅데이

터 수집･활용, 자율비행,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IT･센서 등 융복합 기술로서, 현재까지는 농･임

업 방재, 촬영 등이 주된 용도였으나 대형 시설

물 안전관리, 건설･측량, 재난 대응, 도로‧철도,

전력‧에너지, 등 공공관리에 드론 수요 창출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드론 3,700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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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원 규모)를 도입함으로써 태동기인 국내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다.[2]

드론을 활용한 산업현장 안전점검 규제완화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는 산업현장의 안전 혁신을 주도할 

드론의 활용확산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18.4.2) 하였다. 현행 산업안전보

건법 상 유해 작업의 주체를 사람으로만 한정하

고 있어 드론도 사람과 동일한 안전·보건성 평

가와 인가절차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점이 존재

하여, 유해작업 도급 금지 조항에 드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 안전 보건 평가의 기준

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안’ 제안하였고, 이 법이 통과되면 사람을 대신

해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스마트드론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 혁신을 주도할 산업용 드론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드론 수요 창

출에 따라 가시권, 비가시권, 중대형, 소형드론

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조종 

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

는 무인비행장치 분류기준에 대한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분류기준에 

따른 조종 자격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2.1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현황

2.1.1 사용사업체별 분포현황

Table.1에서 보듯이 지방항공청 통계자료에 의

하면 2015부터 사용사업체 신규등록 업체수는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694개 업

체가 등록하여 전년대비 47%이상 급증하고 있다.

지방항공청에 등록된 드론을 활용하는 사용사

업체 현황을 토대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설

문을 통해 사업체별 사업분포현황 자료를 확보

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1에 원형차트로 나타냈

었다. 무인비행장치 사업분포는 사진촬영이 

5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농약방

제 등 농업지원분야가 24%, 건설 및 구조물 측

량･탐사분야가 4.1%, 조종교육분야가 3.2%를 차

지하고 있다.

Fig 1. Distribution of UAV for business

세부적인 통계데이터에 의하면 드론 기체무게 

12kg이하 사진촬영에 365개업체가 등록되어 

35.8%를 차지하고 있으며 12kg초과 사진촬영은 

22.9%을 차지하고 있다. 35.8%를 차지하는 12kg

이하 사업영역은 조종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 자격제도에 의하면 기

체 무게가 12kg를 초과하는 사업용 드론에 대하

여만 자격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어, 많은 촬영

업체에서 자격 취득없이 영리목적의 사진촬영 

사용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2.1.2 사용사업체 운용기체 현황

지방항공청(서울, 부산, 제주)에 신고된 2016

년도 사용사업체 운용기체 통계를 살펴보면 

Table2.에서 알수 있듯이 12kg이하의 드론 기체

연도 사용사업체 수 무인비행장치 수

2015 314 568

2016 333 1,247

Table 1. Number of UAV by year

연도 사용사업체 수 무인비행장치 수

2017 471 1,722

2018 694 3,283

합계 1,812 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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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32대로 38%를 차지하고 있고, 12-25kg 기체

는 648대(47%), 25kg이상은 205대(15%)로 조사

되었다. 특히 주목할 대상은 12kg이하 기체로 

2015년에는 366대에서 2016년에 532대로 전년대

비 45.4% 증가하였다. 현행 무인비행장치 자격

제도 체계에서는 12kg이하의 기체를 운용하는 

사용사업체는 국가 조종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

아도 되므로 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와 더불어 크고 작은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12kg이하 기체에 대한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비

행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구분 12kg이하 12-25kg 25kg이상

2015년 366 23 97

2016년 532(38%) 648(47%) 205(15%)

Table 2. Registered number of UAV by weight

2016년도 지방항공청(서울, 부산, 제주)에 신

고된 지역별 기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드론

기체중 76%에 해당하는 1,052대가 서울지방항공

청에 신고되었고, 12kg이하 기체 도 388대로 신

고기체중 37%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 서울 부산 제주

12kg이하 388 126 20

12-25kg 504 137 7

25kg이상 162 38 5

합계 1,052 301 32

Table 3. Number of UAV by weight reported to
local aviation authorities

2.2 국내외 무인비행장치 분류기준 및

조종 자격제도 현황

2.2.1 국내 분류기준 및 자격제도 현항

무인비행장치를 포함하여 무인기의 조종자 자

격증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항공안전법 125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와 항공안전법 시

행규칙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에 따르면, 사업용 무인비행장치 중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이 12kg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m를 초과하는 

무인비행선을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에서 인증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증명기

관에서 해당 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

는 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특히 무인비행장치

는 사업용 12kg초과, 150kg이하로서 응시자격 

요건은 나이 만 14세이상, 운전면허 또는 신체

검사증명 소지자로 해당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경

력이 20시간 이상인 사람이 응시 가능하다.

구분 사업별/무게별 분류 자격요건

무인비

행장치

사업용

자체중량

12kg이하
자격 불필요

자체중량

12kg초과
자격 필요

비사업용 중량제한 없음 자격 불필요

Table 4. UAV weight and license criteria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 취득절차는 우선 학

과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평가과목은 항공역

학,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운용 및 이론 4과

목으로 70%이상 득점해야 합격이다.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비행시간 20시간을 증명하는 비행경력

증명서와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 실기시험 

응시자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응시자격이 부여

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실기평가위원 

감독하에 실기시험을 치르고 구술 및 실비행 전 

항목 만족등급(S)을 받아야만 합격 할 수 있다.

구분 학과시험 실기시험

평가

과목

항공역학,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운용

및 이론

구술 및 실비행시험

(전후진, 삼각,

원주비행, 비상착륙,

정상접근, 측풍접근 등)

평가

시간
50분 평균 45분

시험

장소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상설시험장,

전문교육기관

합격

기준
70%이상 득전

구술 및 실비행 전

항목 만족등급(S)

접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Table 5. UAV t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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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장소는 항공안전법이 개정된 후 전국 

6곳의 상시 실기시험장과 조종전문교육기관에서 

볼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실기시험의 효율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도권(파주), 경남(김해),

충북(옥천), 전북(전주), 전남(순천)에 드론 상설 실

기시험장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

서 인가한 조종 전문교육기관의 경우는 한국교통

안전공단과 협의하여 매주 목, 금요일에 실기시험

을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2.2.2 국내 조종 자격증명 취득 현황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증명제도는 민간자격증 

제도에서 2013년. 7월에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 국가 자격제도가 신설

되어, 제도 도입 이전에 민간협회에서 관리되던 자

격증을 전환교육을 통해 무인비행장치 자격증으로 

인정하였다. 2014년에는 전환교육과 새로 도입된 

자격제도를 통해 60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17년에는 2,928명으로 2014년도에 비해 300%이

상 급증하였고, 2018년도에도 11,392명으로 조종 

전문교육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드론 조종 자격 취득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3].

Fig 2. Number of UAV pilot by year

2.2.3 미국 분류기준 및 자격제도

현재 미국 연방 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이 소형 무인비행장치(small

Unmanned Aerial Vehicles; sUAV) 조종사에 대한 

자격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무게기준에 따른 소

형무인비행장치의 분류체계는 250g~25kg 미만으

로 이 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용 드론에 대해서는 

FAA 조종 자격증명이 필요하다. 미국의 소형무인

비행장치 조종사 자격시험 최소 나이는 만 16세 이

상이고 영어로 읽기·말하기·쓰기·이해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조종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만 시

행하고 3지선다 60문제를 2시간 동안 시행하며, 불

합격 시 14일 간 재응시가 불가하다. 또한, 시험 과

목은 무인기(UAS)와 관련된 법규, 비행 제한사항,

기후, 비상 운행절차, 승무원 자원관리, 무선 통신,

약물 및 알코올의 생리적 영향, 항공 의사결정, 유

지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비행자격

(Certificate) 유지하기 위해서는 2년마다 갱신이 필

요하며, 첫 자격시험에서 항공기상, 소형 무인기의 

성능, 무선통신 절차, 마약·알코올의 생리적 영향을 

제외한 과목들을 2년 이내로 자격부여 재시험을 보

고 통과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조종 자격증명

을 받기 전 FAA가 자격 신청서를 접수한 후 교통안

전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에서 자격증 신청자의 범죄기록 등 보안 심사

를 진행하여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발급된다.

시험 과목 평가비중(%)

법규정 15∼25

비행공역 및 요구조건 15∼25

항공기상 11∼16

성능 7∼11

비행운용 및 비상절차 35∼45

자격시험 문항 수 60

Table 6. Constitution of FAA test subjects

2.2.4 중국 분류기준 및 자격제도

중국 항공법에 따른 민용무인기 조종자는 무게

기준에 의한 분류 등급에 따라, ‘민용무인기 조종

자 관리 임시규정’에서 규정한 면허증, 합격증, 등

급, 훈련, 시험, 검사 및 비행경력 등의 부분에 관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Table. 7에 중국의 무인비

행장치 분류기준을 나타내었는데, 무게에 따라 9

등급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4]

중국의 무인기 조종자 관리 규정에 따르면 분류

등급 Ⅰ～Ⅱ(1~2)에 해당하는 무인기를 제외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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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에서 운행하는 무인기와 비

행공역에서 운행하는 분류등급 Ⅲ∼Ⅶ(3∼7)에 해

당하는 무인기에 대하여는 반드시 무인기조종자협

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에 통과하고 조종자격을 취

득한 후 비행을 하여야 하며, 융합공역에서 운용가

능한 동 규정에서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분류 Ⅺ～

Ⅻ(8～9)에 해당하는 무인기는 국가 자격제도에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등급 자체중량(kg) 최대이륙중량(kg)

Ⅰ 0<W≤1.5

Ⅱ 1.5<W≤4 1.5<W≤7

Ⅲ 4<W≤15 7<W≤25

Ⅳ 15<W≤116 25<W≤150

Ⅴ 식물보호형 무인기

Ⅵ 무인비행선

Ⅶ 비가시권 비행의 Ⅰ,Ⅱ형 무인기

Ⅺ 115<W≤5700 150<W≤5700

Ⅻ W>5700

Table 7. China UAV classfication criteria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과 관련한 우리나

라와 중국의 규정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가볍고 

소형인 무인기의 조종자 자격증명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기준에 다소 차이는 있

지만 운항으로 인한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량무인기에 대하여는 조종자 자격증명을 요구하

고 있지 않고, 조종자 자격증명을 요구하는 무인기

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별도의 기관에서 해당 

자격 증명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5].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무인비

행장치의 경우에는 조종자 자격증명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중국에서 비사업용이더라도 

자체중량 4kg을 초과하거나 최대이륙중량 7kg을 

초과하면 조종자 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또한 

분류등급 Ⅰ～Ⅱ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를 비

가시권에서 운행할 경우도 중국은 조종자격을 필

요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중국의 소형 무인비

행장치에 대한 자격종류 및 시험제도를 Table 8

에 나타내었다.

중국의 무인비행장치 자격제도는 가시권·비가

시권 자격에 따른 유형 등급, 중량 등급이 부여되

며 유형 등급에는 고정익 무인기, 무인 헬기, 다중 

로터형 회전익 무인기, 수직이착륙 고정익 무인기,

무인 오토자이로 등이 있고, 중량 등급에는 가벼운 

것에서 무거운 순서로 배열하고 고중량 등급을 받

으면 저중량 등급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같은 

유형의 저중량 등급의 무인기 조종의 등급 추가 

시, 신청한 등급의 무인기에 대한 실제 비행 훈련 

시간은 최소 1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5시간

이상은 권한을 위임 받은 교관이 제공하는 비행훈

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량 등급 중 식물보호형 

무인기에 대한 자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동식물과 관련된 이론적 지식

이 필요하다.

Table 7.에서 보듯이, 중국의 가시권 자격제도는 

비행경력을 44시간 요구하고 있으나, 비가시권 제

도는 56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내용상의 차이점은 

비가시권 비행을 위해 필요한 항공교통관제(4시

간), 비행경로계획(4시간),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점

검(4시간)에 대한 비행경력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

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가시권 실기시험은 GPS

모드 8자비행을 테스트 하고, 비가시권 실기시험

은 자세모드(atti mode)로 8자비행을 테스트 하고 

자격종류 가시권 비가시권

나이 제한 만 16세 이상

학력 중학교 이상의 학력

필기시험
40시간 이상 교육, 100문제 2시간

70점 이상 합격 80점 이상 합격

비행경력

44시간

(비행 전 검사4

일반 비행20

비상 상황20)

56시간

(항공교통관제4

경로계획4,시스템 점검4

일반비행20, 비상상황20

실행명령4)

Table 8. China UAV licensing system

자격종류 가시권 비가시권

비행훈련

37시간

비행훈련10

단독비행훈련5

비행모의훈련22

48시간

비행훈련15

단독비행훈련5

비행모의훈련28

실기시험
· 8자 비행

· hovering

· 자세모드 사용

· 고정 수평 360도 회전

· 8자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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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원거리 비가시권 비행에서는 건물 등 주위 

지형지물의 영향으로 GPS 통신두절이 발생할 가

능성도 있으므로 비가시권 비행에서는 자세모드로 

비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중국의 소형 무인기 조종자 자격은 2년 주기 조

종자격 갱신이 필요하며 자격 만료 3개월 전 신청

하면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자격이 만료된 경우 필

기 및 실기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자격을 받을 수 

있다.

2.2.5 영국 분류기준 및 자격제도

영국의 무인비행장치 자격제도를 Table 9.에서 

살펴보면, 7kg이상 20kg 미만의 상업용 드론을 운

용하는 조종자는 영국 민간항공관리국(British

Civil Aviation Authority; CAA) 승인이 필요하다.

자격시험의 최소 나이는 만 17세 이상이며 1년

마다 조종자 자격 갱신이 필요하다. 20kg 이상 상

업용 드론의 경우는 일반 자가용 조종자 등과 동일

한 수준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드론 사용사업 허가 시 국가 자격 운

영기관(NQE, National Qualified Entity)을 통하여 

조종자의 요건을 검토하며 CAA는 조종자격 승인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해당기관에서 이론 및 실기

교육, 비행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기(이론)시

험은 4지선다 50문제로 항공기상학, 비행계획, 비

상운행절차 등으로 구성되며, 합격 후 3개월 이내

에 3일 코스 수강 후 비행매뉴얼을 작성해야 하며,

실기시험은 자세모드(Non-GPS Mode)로 실시간 

기상, 영공, 위험 등을 고려하여 운영매뉴얼에 따

라 실비행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 CAA에서는 소형무인비행장치 자격제도

에 대한 운영을 국가 자격운영기관에 허가해 주고,

국가 자격기관에서는 교육생 사전 등록과 온라인 

학습, 3일간의 수업 및 훈련, 이론 시험, 비행 평가

의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 자격운영기관으

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기관 신청양식을 작

성하여 £1290(한화 약 187만원)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고, CAA의 평가과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

면 승인서가 발급되며, 승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다.

무게 구분 조종사 능력 및 자격 요구사항

7kg 미만
없음(또는 NQE 비행능력평가, CAA가

인정하는 비행훈련)

7kg 이상 20kg

미만

원격 조종자격(또는 NQE 비행능력평

가, CAA가 인정하는 비행훈련)

20kg 이상

150kg 미만
원격 조종자격(또는 NQE 비행능력평가)

150kg 이상
원격 조종자격(또는 자가용 조종자

자격)

Table 9. UK CAA licensing system by weight
criteria

자격운영기관에서 교육하는 소형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이론지식 및 일반적인 항공 교육과목에는 

항공법 및 항공사고 보고, 관제공역과 제한공역,

NOTAM관련 UAS 공역 운영 규정을 교육하고 있

다. 또한. 원격조종자에 적합한 항공기운영, 충돌

방지 등 항공기술과 항공안전에 대하여 교육하며,

승무원 건강수칙, 알코올, 마약 등 의학적 제한, 비

행피로, 날씨 등 인적요인에 대하여도 교육을 시행

하고 있으며, 항공기상 정보 수집과 해석, 항공로 

및 차트 기상, 항공로 및 차트, 항공기체 지식, 운영

절차 등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2.3 분류기준에 따른 조종 자격제도 비교

2.3.1 무인비행장치 분류체계 개선 방향

국토교통부의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르

면, 무게･영리목적에 따라 구분되던 자격체계를 

위험도･성능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위험도가 현저

히 낮은 완구류 도론은 최소한의 안전규제 적용 등 

개선할 방침이다. Table 10.에서 보듯이 관제공역

에서 비행하는 항공기급과 비관제공역의 무인비행

장치급으로 분류하고 비행범위의 경우, 항공기급

은 계기비행, 시계비행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본 

논문의 관심영역은 무인비행장치급으로 비행범위

는 위험도가 높은 순서로 살펴보면 비가시권 비행,

중대형･소형 등 무게기준에 따른 가시권 비행, 완

구류 제한영역으로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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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위험도 분류 비행범위

높음
항공기급

(관제공역)

계기비행 영역

시계비행 영역

높음

무인비행장치급

(비관제공역)

비가시권 비행

중간
가시권 비행

(중대형)

낮음
가시권 비행

(소형)

매우낮음 제한영역(완구류)

Table 10. Improvement of UAV classification
criteria based on risk

2.3.2 무게기준에 따른 자격제도 개선 방향

앞에서 미국, 중국, 영국 등 무인비행장치 분류기

준 및 조종자격제도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무게

기준과 시험제도를 비교･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무게기준 자격시험 유효기간

한국
12kg 초과+

사업용

필기시험+

실기시험

영구

(갱신없음)

미국
250g 초과+

사업용
필기시험 2년

중국

7kg 초과

(사업용,

비사업용)

필기시험+

실기시험
2년

영국
7kg 초과+

사업용

필기시험+

실기시험
1년

Table 11. Comparison of UAV licensing system
by weigt

미국의 경우, 무게기준에 따른 소형무인비행

장치의 분류체계는 250g~25kg 미만으로 이 분

류기준에 따른 사업용 드론에 대해서는 미연방

항공청(FAA) 조종 자격증명이 필요하다. 자격시

험은 필기시험만 운영하며 실기시험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 중국의 경우는 사업용, 비사업용에 

관계없이 최대이륙중량 7kg 초과 무인비행장치

를 이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격을 취

득하여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7kg 초과 사업용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영국은 모두 자격 유효기간을 두고 

갱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무인비행장치 분류기준에 따른 자격

제도 개선방향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무게기준에 의한 자격제

도 세분화 둘째, 비가시권 자격제도 도입, 셋째 

위험도 높은 비사업용 자격제도 도입이다.

등급
최대이륙

중량(kg)

자격제도

사업

구분
가시권 비가시권

Ⅰ 250g<W≤7 없음 없음
필기+

실기

Ⅱ 7<W≤12 사업용

필기+실기

(비행경력

10시간)

필기+

실기

Ⅲ 12<W≤150
사업용/

비사업용

필기+실기

(비행경력

20시간)

필기+

실기

Table 12. Suggession of UAV licensing system
in the ROK

우선 무게기준에 의한 자격제도 세분화를 살

펴보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250g초과 무인

비행장치부터 자격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

되며, 그 근거는 현재 무인비행장치 등록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중국, 영국 등은 드론 기체 무게 

250g부터는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비행하여야 하

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행 12kg 초과 사업용 드론의 경

우에만 조종자격 대상이며 12kg 미만에 대해서

는 별도의 조종자격 없이 사업용 드론을 운용할 

수 있다. 최근 드론은 급속도로 경량화 되는 추

세이며 장착되는 장비(카메라, 시각보조장치 등)

역시 경량화되면서 탑재물을 포함한 최대이륙중

량이 12kg를 넘지 않는 드론의 종류가 증가하고 

이를 이용한 촬영 및 방제등의 사용사업자의 수

가 큰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비행 지식 또는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드론을 

조종하고 비상상황 등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비상 시 대처능력 역시 부족하게 되는 만큼 사

고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 영국 등은 7kg이상의 드론 운용에 

대한 자격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경량화된 드론

을 조종하는 조종자의 비행능력을 검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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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현행 우리나라 자격제도를 250g 초과 

150kg 미만 사업용, 비사업용 제도로 세분화 되어야 

하며, Table 12.에서 살펴보듯이, 무게기준으로 7kg초

과 12kg 이하인 경우 사업용에 국한하여 신규 자격제

도를 도입하고 비행경력시간은 10시간으로 완화하며,

12kg초과 252kg 이하인 경우는 현행 시험절차를 유

지하되 비사업용의 경우도 자격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자 한다.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가시권 자격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위험도를 고려하여, 무게 최소기준

인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은 모두 비가시권 자격을 취

득하도록 규정화 하고,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해 자격

을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

국 등 무인비행장치 무게에 따른 분류기준과 이

에 기반한 조종 자격제도 현황을 비교분석하였

다. 우리나라는 현행 12kg 초과 사업용 드론의 

경우에만 조종자격 대상이며 12kg 미만에 대해

서는 별도의 조종자격 없이 사업용 드론을 운용

할 수 있는 반면, 중국과 영국은 7kg초과, 미국

은 250g부터 조종 자격을 취득하여야 비행할 수 

있다. 드론 선진국의 무게기준별 조종 자격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7kg 초과하는 드론 운용에 대

한 자격제도 도입과 현행 12kg 초과드론의 경우 

사고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비사업용 경우도 자

격제도 도입을 제안하였고, 비가시권 자격제도

를 위해서는 위험도를 고려하여 무게 최소기준

인 250g을 초과하는 드론에 대한 비가시권 자격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이와 관련 교육시설

과 국가 자격시험 인프라 시설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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